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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랑카중심주의와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

황순일
동국대학교

Ⅰ.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보존해 온 빨리 삼장(tipiṭaka)

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시켰다. 남방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빨리 삼장(tipiṭaka)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것을 통해 오

늘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남방 테라와다 불교는 어떤 방식으

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단의 정통성을 확립했을까? 여기에는 오늘날 동남아시아

의 불교계와 학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랑카중심주의(Lanka Centric Attitude)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랑카중심주의란 불전의 전승과 교단의 권위에 있어서 스리랑카의 불교와 교단을 최우

선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스리랑카 마하위하라(Mahāvihāra)의 오랜 노력을 통해 전승된 

빨리 삼장(tipiṭaka)을 사실상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마하위하라

(Mahāvihāra)의 비구계 전통을 마힌다(Mahinda)로부터 중단없이 이어지는 가장 순수한 

수계전통으로 받아들인 후 이를 통해서 남방 테라와다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러한 태도는 오늘날 불교학계에도 만연해 있어서, 빨리 삼장에 사용된 언어와 교리에는 

권위와 전통을 부여하고,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빨리 문헌들의 

언어와 교리에 대해서는 버네큘러(vernacular)라고 하여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일

반적으로 버네큘러(vernacular)는 표준어에 상대되는 비표준어로서 방언을 지칭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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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용어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노예들의 언어를 지칭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경우 라틴어를 표준으로 하고 라틴어가 아닌 수

많은 현지 언어들을 버네큘러라고 지칭하며 무시해왔었다. 따라서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에게 편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한 문헌들을 정통성과 권위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게 하고 있다. 이는 마치 僞經(apocrypha)이란 용어를 통해 중국에서 자생적

으로 발전한 불교 문헌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남방 테라

와다 불교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랑카중

심주의가 생겨난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남아시아에

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빨리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굴된 최신문

헌들을 통해 소개하면서, 지역 불교의 입장에서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를 재평

가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빨리 삼장의 권위와 정통성에 가려진 남방 테라와다

(Theravāda) 불교의 참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빨리 삼장

(tipiṭaka)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II.

타심지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절대

적인 위치는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진 것이다. 스리랑카 불교가 오늘날의 형태로 틀을 잡은 것은 인도에서 온 학승 붓다고

샤(Buddhaghosa)를 통해 자신들의 교리체계와 수행체계를 정비한 5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는 빨리 삼장(tipiṭaka)에 대한 싱할라(Sinhala)어 주석을 빨리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집대성한 청정도론

(Visuddhimagga)를 남겼고 이를 통해서 빨리 삼장(tipiṭaka) 전체를 부처님의 말씀

(Buddha-vacana)으로 확립시켰다.1)

1) 황순일 (2013b).




